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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드, 자기장 기반 동물용 의료기기 시장 진출…
일본·미국 등 빅마켓 공략 박차!

[image: 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Content.Word\자산 1.png](사진1) 경주마 자기장 치료기 적용 이미지.

자기장을 활용한 통증 치료 솔루션 기업 ㈜리메드가 동물용 의료기기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리메드는 지난 9월 24일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완료하고, 25일에는 수출용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리메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인정한 정식 제조업체로 등록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허가받은 제품은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Talent-Expert(H)’로, 말과 같은 대동물의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우선 적용된다. 리메드는 이미 인체용 의료기기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 동일 기술을 활용해 기수와 말 모두를 대상으로 한 통증 치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bookmark: _GoBack]시장조사기관 Growth Market Reports에 따르면 전 세계 말 재활 서비스(Equine Rehabilitation Services) 시장은 2024년 약 1억 7,920만 달러에서 2033년 3억 4,19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7.4%에 달한다. 일본 역시 대동물 재활 서비스 시장을 기준으로 2024년 약 1,040만 달러에서 2030년 약 2,120만 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경마 산업 규모와 4,000두 이상이 상주하는 트레이닝 센터 인프라를 고려할 때, 말 재활이 시장의 핵심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리메드는 이미 3년 전부터 일본 시장에서 누적 150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확보하며 선도적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일본에서는 센트럴팜社를 통해 Talent-Expert(H)를 비롯 연간 120~130대 판매 계획을 협의 중이며, 동물용 의료기기 등록·인증 절차도 약 6개월 내 완료될 전망이다. 아울러 통증·재활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휴대형 충격파(Portable Shockwave)와 RF 장비를 새롭게 라인업에 포함시킬 계획으로, 현장에서 높은 수요가 기대된다.
리메드 관계자는 “말 재활 시장은 아직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으로, 수익성이 높고 일본 시장에서 넘버원 지위를 선점한 분야”라며 “일본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미국과 유럽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별도의 동물용 인증 절차 없이 인체용 의료기기 허가만으로 대동물 적용이 가능한 시장이다. 리메드는 이미 Salus Talent-Pro 모델로 FDA 승인을 확보했으며, 현지 대리점인 B사와 협력해 본격적인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2월 덴버에서 열리는 AAEP(미국 말 수의학 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동물용 제품 라인업을 공식 발표하고, ‘미국 시장 런칭’을 선언할 예정이다. 학회 이후에는 경주마 트레이닝 센터와 전문 재활 시설을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리메드 관계자는 “사람 대상 의료기기로 검증된 기술을 동물용으로 확장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며, “일본과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등 주요 시장 진출을 확대해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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